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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활동가 양성과정(중급) 일정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일 시 및 장소 구 분 내   용 진행/강사

5월 

21일

(월)

10:00 - 12:00

율동관(3층)

축 사 인사말씀  
유인상

성남의제21

상임회장

1강

환경

활동가의 

역할

성남의제21과 환경활동가의 

역할

정병준
성남의제21

공동회장

오리엔

테이션

교육과정소개, 팀 구성, 

인사나누기

윤수진
성남의제21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5월

23일

(수)

10:00 - 12:00

산성누리(3층)
2강

시청 

둘레길 

곤충

시청 둘레길에 서식하는 곤충 

등의 특성 이해 

한경식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교수

5월

30일

(수)

10:00 - 12:00

산성누리(3층)
3강

시청 

둘레길 

식물

시청 둘레길에 서식하는 나무, 

풀 등 숲의 특성 이해

전정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교수

6월

4일

(월)

10:00 - 12:00

율동관(3층)
4강 숲의 이해 도시 숲과 시민 참여

김인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6월

11일

(월)

9:00 - 13:00

현장체험

(탄천관)

5강
은행자연

관찰원
성남시에 있는 생태시설 탐방

은행

자연관찰원 

체험학습 강사

6월

13일

(수)

9:00 - 13:00

현장체험

(산성누리)

6강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숲 해설 체험하기

조별 모임 

정병준
성남의제21

공동회장

6월

19일

(화)

9:00 - 13:00

현장체험

(율동관)

7강 남한산성
숲 해설 체험하기

조별 모임 

남미경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

사무국장

6월

20일

(수)

10:00 - 12:00

산성누리(3층)
8강

숲교육 

기획
 프로그램 기획의 실제 

윤수진
성남의제21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6월

25일

(월)

10:00 - 12:00

율동관(3층)
9강

시청둘레길 

생태지도 

만들기

팀별 지도 만들기 

윤수진
성남의제21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6월

27일

(수)

10:00 - 12:00

산성누리(3층)

10

강

발표회 및 

수료식
시상 및 수료

유인상
성남의제21

상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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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성남의제21과 
환경활동가의 역할

정 병 준

✱ 성남의제21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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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전망

정  병  준 

성남의제21 공동대표

들어가는 말 

    지구상에서 인류는 2차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낳았

고 금세기에 들어서는 국가간 또는 전세계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없이 급속한 산업화로 70%의 산이 60%로 

낮아졌으며 해안 또한 매립을 반복하며 무차별하게 파괴 되어왔다.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그 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지금

은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하여 도심의 학교에서는 자연을 학습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

여 주변의 소공원, 하천 등을 자연학습 소재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푸른학교 운동이 급속

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피폐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

태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인간적이며 정서가 풍부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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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육에 대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에 관한 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환경교육, 생태

교육, 체험교육, 체험환경교육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환

경교육에 임하는 교육자도 학교환경교육과 민간 환경교육, 현장 등에

서 자원 활동가, 지도자, 안내자, 해설자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설가 양성교육이 200여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환경교육국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인간이 자신

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작용 받는지에 

관한 인간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IUCN 교육위원회는환경교

육은 인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생물 물리학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개발시키기 위해 

가치를 인식하고 개념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환경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있

지 않고,  교육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로 환경에 관한(about), 환경

내의(in), 환경을 통한(through), 환경을 위한(for) 교육.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

방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보존과 

사회정의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기술

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환경교육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나

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비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그동안의 환경운동과 함께 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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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자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지식전

달뿐 아니라 숲, 하천 등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생

명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제가 채택된 이후로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환경을 큰 문제로 인식하여 보호하고자 노력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

는 일본의 제안으로 5번에 걸쳐 환경교육에 관련된 국제 워크샵이 개

최되었고, 이를 토대로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2005～2014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이라는 의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자였던 일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ESDJ)라는 단체가 결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에 지

속가능 발전을 위한교육 10년 국가전략 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추진

되고 여러 단체들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발

전보다는 한가지의 틀로 묶여져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오로지 ‘환

경교육‘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다만 

근래에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관 주도형으로 양성되는 문

화해설가와 비슷한 형태로 생태안내자에 대한 자격, 산림청에서 시행

중인 숲해설 인증기관,숲프로그램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있으며, 환경부

에서 추진중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도, 인증기관,인증프로그램,교육센터

인증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교육을 단순하게 식물의 이름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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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동물의 생태를 교육하는 또 하나의 교과과목으로 인식시키는 방

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환경교육

은 생물학자나 곤충학자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연과 친숙하게 하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동화될 수 있는 자연인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환경에 대한 

애정과 이를 지키고 가꾸어나가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되어

야 한다. 더불어 환경교육자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자연을 변화의 대상

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야한다.

3. 사회 환경교육의 원칙 제안

그동안의 환경교육은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행하여 졌다. 아울러 그 형태 역시 답사나 기행 

또는 탐사 등으로 지역알기 등의 활성화로 인한 현장교육이나 학교에

서 시행하는 캠프 등 행사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환

경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자원 재활용, 우리지역 

알기, 탐사활동 등의 이름으로 환경한마당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타지역과의 비교는 가장 확실한 체험이란 생각에 기행 또는 

탐사란 이름으로 철새나 갯벌을 찾아 떠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무척이나 소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밑천이 

금방 바닥나는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레 지속적인 환

경 지키기를 통한 지역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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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 지키기를 위한 환경운동에서 시작하여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

적인 환경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환경교육을 통

한 지역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 운동을 통해 지역 지키기라는 명제를 실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

한 운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환경교육이 행해져

야 함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만물박사가 되어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기보다는 함께 알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깨달

음이 전제가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장소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가지 경험적인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

다.

1) 환경교육은 장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많은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의 활동이 

환경교육 일환으로 철원철새기행을 하는 것이었다. 이중 특히나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철원의 철새기행중의 일로 이들은 

군용차량을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름의 판단으

로 생각되는 것은 이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익숙해 졌기 때문일 것이

란 생각이다. 이로서 생태기행을 갈 경우 지역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

는다는 원칙하에 기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 식당을 이

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지

키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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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린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의 원칙으로 삼을 때 우리의 

기행을 통한 환경교육이 지역에 대한 예의이며 진정한 환경교육을 위

한 기행이 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의식

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교육의 목표이며 이로 인

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시 유명 강사초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경

교육과 더불어 생태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있

다. 수도권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것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60～70군데 

이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최근 많은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책가방 없는 날

이나 주5일제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개선 등에 대한 영향으로 환경교육

을 진행하게 되며, 이것이 또 하나의 과외대상화 되는 경향이 발생하

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그 한 과정에 각종 

캠프의 유행과 확산은 환경체험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른 상업

화로 진행되는 것은 수요를 바탕으로 한 필요악으로 최근에 폭발적으

로 늘어나는 경향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이에 지역을 중심으로 각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캠프, 철새탐사, 갯벌탐사 등 타 지역으로 환경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으로 상업성을 띤 그것에 비해 질적으로는 우

수할지 모르나 인식적인 측면이나 정서상 외면당하기 쉬운 실정으로 

어쩌면 한계일 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장소 중심적이며, 

지역성을 강하게 띄는  방식의 도입이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다. 각 지

역마다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무궁무진하다. 주의의 작은 산, 

하천, 공원 등 찾아만 보면 많은 장소가 있다.  그저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단순하게 자연을 즐기는 교육이라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배

우고 지키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은 장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지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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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알고, 꾸준하게 지역을 모니터링 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생태지

도자 이어야한다. 

2)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은 학제에 의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질 수 없는 

교육이다. 대상의 인지능력과 발달단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뿐이

며 내용의 중심은 환경보존이며 환경지킴이 양성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이벤트적인 환경교육은 비판받아야하는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심층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모든 연령을 포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실 안이나 틀에 

박힌 곳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숲, 갯벌의 특정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보다는 일상적 생활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행해져야 하며 궁극

적으로는 일상의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교과서인 자

연을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자연 생태에 대

한 감수성과 생명에의 경외감을 갖게 함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

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작

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생명교육이기에 지속성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피 교육자가 교육에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려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동식물 관찰을 통해 자연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학습과 계절적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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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진행된다면 지속성의 끈은 이어질 것이다.

3) 환경교육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생태지도자 양성이 상업적으로 이용

되는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는 대안 

직업의 한 형태로 교육을 받는다면 배우는데 그치고 마는 교육이 될 

것이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듯이 정형화된 틀에서의 교육이 되고 

말 것이다.

환경운동 행위의 한 줄기로 시작된 환경교육은 이제 학교교육에

서 충족되지 못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의식에 대한 자각을 갖

게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교육의 목표이며, 이로 인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그룹 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환경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투

여해 나간다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길

이란 것을 누구가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

야에 걸쳐있듯이 환경교육도 환경교과, 과학, 생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문과 학문 사이를 이어주

며 학문과 학문 사이를 묶어주는 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현장의 축적된 결과를 갖는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4. 민간네트워크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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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고 시민과의 실천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교육이기에 현재 환경 교육을 진행

하는 NGO와의 네트워크는 환경교육 방향에 중점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관련단체간의 정

보공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환경교육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가 있을 것이다. 

①  체험활동 공동보험제도 도입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활동 공동보험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체험활동시 여행자 최고보상한도가 5천 만

원에 불과하며 개별 단체별, 개별보험사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러한 현행제도는 체험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

크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② 생태지도자가 공동인증제 도입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생태안내자 자격증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공동인준제 도입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각 단체마다 

생태지도자 연수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원 활동가 연수가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환경윤리, 안전의식 등이 

포함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공동 연수가 필요하며 각 지역에 

맞는 연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진행하여 공동인증제 도입을 고민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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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은 자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

로 이용 되서는 안 되는데 일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환경교육이 이

미 상업적 관심에 눈길을 끌고 있는 상태이다. 자연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용의 대상에서 보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환경교육의 시

장을 정비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민간 환경교육 네

트워크의 결성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이면서 나약해 질 수 있는 

결심에 서로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행해지는 환경교

육을 서로 평가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끝도 없고 목표도 변하는 

환경운동의 외로운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5. 성남시의 발전방향

  성남시의 환경교육발전방향으로서는 주변에 산과탄천이 위치하고있

고 많은공원들이 있으며 환경교육시설로도 판교생태학습원,맹산생태학

습원,율동생태학습원,은행동수목원,신구대식물원등 다양한시설을 보유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많은 단체와 성남시의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

한 일을 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일단 성남시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SEEN),환경교육지원조례제정,나아

가 환경교육도시선언 을 할수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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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의 사례

1) 추진배경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약칭 KEEN)는 한국의 환경교육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을 연

결하는 국가 수준의 포괄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열린 조직

으로서, 2004년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2005년 1월 

28일, 29일 이틀간 한신대학교에서 준비대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후 

2005년 6월 17일부터 19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

서 전국적으로 106개회원단체와 500여명개인회원의 결의로창립총회 

및 2005환경교육한마당이 진행되었고 국제심포지엄과 분야별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의 축제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제주

도에서 2008환경교육한마당 이 열릴예정입니다.. 

2) KEEN의 성격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몇 번의 의욕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는 국가적 수준의 네트워크

도 있었고 주제나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맺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시도로부

터 배워야 하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KEEN의 성격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KEEN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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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N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철학 사이의 소통과 논쟁을 권장한다.

◎ KEEN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 네트워크는 개별 단체나 개인이 극복하기 힘든 장벽의 극복에 

주력한다.

◎ KEEN은 필요에 따라 위계적 구조를 가지되 수평적 관계를 지

향한다. 

3) KEEN의 목적

KEEN은 환경과 사람이 하나라는 이념과 교육이야말로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환경교

육을 실천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네트워크와 네

트워크 사이에 의사소통의 통로와 공동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구

촌과 대한민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로 변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맺 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다행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

가 함께 걱정하게 되었고 환경을 지키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

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하기도하고 주저앉기도 한다.

주변에서 환경, 환경을 외쳐되니까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들 

느끼지만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환경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도 반성이 된다.  형광등이 그냥 켜져 있어도  귀찮아

서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고 물 좋고 풍부한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

한 물 부족 국가라고 알려져 잇는데도 그냥 흐르는 수도꼭지의 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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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의 소중함을 잊게 된다.

환경의 중요함을 느끼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틀을 만드

는 것은 누구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자

명하다.  그래도 행해져야 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해 나

가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

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가 자연

과 더불어 느끼고 알게 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과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자연은 정복의 대상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변해 가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된다면 새로운 시각의 환경교육

의 장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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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 활동 헌장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고, 감동하며 기쁨을 전한다.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에의 이해가 깊어져 자연을 소중히 하는 기분을 기른다.

- 자연체험 활동은 풍부한 인간성을 다져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만든다.

- 자연체험 활동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 사회를 창조한다.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의 힘과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을 이해하여 안전의식을 높인다.

1. 일본 CONE소개와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유형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1999년 1월부터 문부성의 지원을 얻어 발

족한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연구회”는 일본을 대

표하는 90개 이상의 관련된 단체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문부성 , 환경청 , 건설성 , 자치성 , 농수

성 , 임야청(당시) 등의 관계 부처의 담당자도 참

가하여 민간이 주도하였지만 여러 행정부처도 많

은 관심을 보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개개의 단체의 지도자 양성 제도에 대해 서로의 제휴를 도

모하는 것이나 일정 수준 기준을 만들어서 단체 상호의 의사소통을 진행시켜 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자의 본연의 자세로부터 각 단체의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을 베이

스로 한 공통 커리큘럼의 작성과 함께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각 단체의 연수 

내용 , 연수 종료자의 등록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다양한 자연체험 활동의 보급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

서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CONE, Council for Outdoor and Nature 

Experience)”를 설립하였는데, 2002년 3월부터는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를 법

인으로 등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유형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는 “자연체험 활동 헌장의 정신”에 근거하면서 ,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자연체험 활동의 촉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 자연체험 활동의 조사 연구나 보급·계발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 



30 성남의제21 환경활동가 양성교육

기관 , 단체와 기업 및 정부·지방공공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트너쉽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나 지역을 넘어 자연체험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이나 , 기관 , 단체간의 제휴를 통해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활용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도자의 명칭과 종별을 정하고 있는데, 자연체험 활동 리더, 자연체험 

활동 쥬니어 리더,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자연체험 

활동 트래이너1종, 자연체험 활동 트래이너2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등록 및 지도자 등록 갱신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시기 및 시간 장 소 비 고

정기관찰회
매월 1회,

2시간30분
네이쳐센터 간석의 계절변화 관찰, 생물관찰

슬라이드 상연회
매주 일요일,

하루 2회, 15분
네이쳐센터

야조공원의 야생조류 

       및 생태관련 슬라이드 상연

야조공원의 ‘게’ 매월 12회 네이쳐센터
야조공원에 출현하는 ‘게’를 

       종이로 제작하여 소개

간석에서 놀아요 년 1회 네이쳐센터 간석체험 프로그램

바다 생태관찰회 년 1회 네이쳐센터 바다생물 관찰 프로그램

자연생태원

논농사

체험교실’

4∼12월, 월

1∼2회

자연생태원 및

자연학습센터

논농사체험,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지속적 운영

특별 프로그램 부정기
네이쳐센터 및

자연학습센터

봄의 야생조류관찰, 

어린이자연학교, 

간석의 쓰레기 줍기 ,

‘야생조류스케치교실, 

갈대원에서 놀아요, 

야생조류 회화전, 

우리모두의 야생조류 아트전 등

생태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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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마스터즈빼지)

3단계(마스터즈빼지)

2. 수목환경네트워크협회(聚) (수목환경네트워크협회가 주관:Green Saver, 전

국삼림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 산림인스트럭트(안내자) 등의 사례)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 객관식 :식물,자연환경,역사,문화,풍습

3단계(마스터즈) 논술식:자연을지키기 위한 이념과방법

1998년도 처음 시행할 시에는 500명이 응

시하였으나 다른 단체에서 자격증제도가 많

아지면서 2002년도에는 300명 정도응시 

시험이후에는 각자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함.

자격은 국가 자격은 아니며 민간자격임.

현재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 는

1300명통과 마스터스(3단계)는 120명통과 

시험장소는 사무실이 소재한 동경, 오사카 

두군데에서 1년에 한번 시행함.

아마구찌대학에서 이곳의 교재로 공부를 하고 20명정도는 그 대학에서 시험을 치

룬경우가 1번 있음. 베이직코스 교재는 서점에서 구입가능하며 어드벤체, 마스터스 

코스교재는 협회에서 구입가능.

이후 활동으로는 습지조성, 나무목도를 만드는 활동을함.

임업을 하는 기업의 사유지에서나 오는 간벌목을 이용하여 등산로 정비 등을 하며 

식생조사도함.

사또야마(동네산) 가꾸기 사업을 많이함. 

대나무숯 만들기, 청진기를 이용한 수관물 소리듣기, 야생화가꾸기, 자연물 만들기

등을 하며 수목환경네트워크의 예산은 회원 회비와 자격시험비용의로 자급자족함.

자 격 증 

   초록색(베이직 빼지) 

밤색(어드벤스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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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시청 둘레길에 서식하는
곤충이야기

한 경 식

✱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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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시청 둘레길에 서식하는
나무이야기

전 정 일

✱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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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본 식물의 식별 

전 정 일 (신구대학 원예디자인과) 

e-mail: carpinus@shingu.ac.kr

I. 식물 식별을 위한 기초 개념

1. 식물 식별이란?

‘식물 식별’이란 개념적으로는 어떠한 식물이 서로 같고 같지 않음을 가려내는 것을 말하

는데 실질적으로는 식물이 속해있는 분류군을 찾아 그 이름을 밝혀내는 것으로 동정

(identification)이라고도 한다. 이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식물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형

태학적, 생리학적 또는 유전학전 유연관계에 따라 서로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 일정한 분류

법식의 따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서로 가까이 묶여 일정 무리를 이루는 것을 ‘분류

군’이라고 한다. 한편, 식물 식별은 식물 분류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분류 계급 Latin어 (영어) : 약칭
학명의

어미
실례 : 올벚나무

계(界)⋆
아계(亞界)

Regnum(kingdom)
Subregnum(subkingdom)

-biota 植物界(Plantae)

문(門)⋆
아문(亞門)

Divisio(division)
Subdivisio(subdivision)

-phyta
-phytina,

피자식물문
(Magnoliphyta)

강(綱)⋆

아강(亞綱)
상목(上目)

Classis(class)

Subclassis(subclass)
Superordo(superorder)

-opsida,
-atae
-idae
-ae, -anae

쌍자엽식물강
(Magnoliopsida)
장미아강(Rosidae)

목(目)⋆
아목(亞目)

Ordo(order)
Subordo(suborder)

-ales
-ineae

장미목(Rosales)
장미아목(Rosineae)

과(科)⋆
아과(亞科)
족(族)
아족(亞族)

Familia(family)
Subfamilia(subfamily)
Tribus(tribe)
Subtribus(subtribe)

-aceae
-oideae
-eae
-inae

장미과(Rosaceae)
장미아과(Rosoideae)
장미족(Roseae)

속(屬)⋆
아속(亞屬)
절(節)
아절(亞節)
열(列)
아열(亞列)

Genus(genus)
Subgenus(subgenus)
Sectio(section) : sect.
Subsectio(subsection) : subsect.
Series(series) : ser.
Subseries(subseries) : subser.

벚나무속(Prunus)
귀룽나무아속(Padus)

종(種)⋆
아종(亞種)

변종(變種)
아변종(亞變種)
품종(品種)
아품종(亞品種)
재배종(栽培種)

Species(species) : sp.
Subspecies(subspecies) : subsp.
or ssp.
Varietas(variety) : var.
Subvarietas(subvariety) : subvar.
Forma(form) : for
Subforma(subform) : subfor.
Cultivar(cultivar) : cv.

올벚나무(P.pendula)

2. 분류 계급

분류 계급이란 분류군의 단위를 의미하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종’이 된다. 종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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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속을 이루고 속이 모여서 다시 과를 이루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목, 강, 문, 계 등 점차

높은 계급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 범주 외에 필요성에 따라, 기본 범주의 작은 계급을 이용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보다 작은 범주로 아종, 변종, 품종 등으로 표시한다.

3. 관속식물 분류의 개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식물은 대부분 관속식물에 해당하는데, 관식식물이란 물관, 체

관 등의 통도조직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 현존하는 관속식물은 6개 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전 세계의 관속식물 35만여 종중에서 25만여 종이 피자식물문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관속식물의 70%이상을 차지하며 식물 공부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나

자식물문과 피자식물문을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分類 (門 : 亞門 : 綱) 俗稱的인 묶음

• 송엽란식물문(松葉蘭植物門, Division Psilotophyta)
송엽란강(松葉蘭綱, Class Psilotopsida)

민

꽃

식

물

포

자

식

물

관

속

식

물

유

배

식

물

의

일

부

• 석송식물문(石松植物門, Division Lycopodiophyta)
석송강(石松綱, Class Lycopodiopsida)
물부추강(Class Isoetopsida)

• 속새식물문(Division Equisetophyta)
속새강(Class Equisetopsida)

• 양치식물문(羊齒植物門, Division Polypodiophyta)
양치강(養齒綱, Class Polypodiopsida)

• 나자식물문(裸子植物門, Division Pinophyta) (Gymnosperms)
소철아문(蘇鐵亞門, Subdivision Cycadicae)
소철강(蘇鐵綱, Class Cycadopsida)

소나무아문(Subdivision Pinicae)
은행나무강(銀杏나무綱, Class Ginkoopsida)
소나무강(Class Pinopsida)

매마등아문(Subdivision Gneticae)
매마등강(買麻藤綱, Class Gnetopsida)

종

자

식

물

• 피자식물문(被子植物門, Division Magnoliophyta)
쌍자엽식물강(双子葉植物綱, Class Magnoliopsida)
단자엽식물강(單子葉植物綱, Clsaa Liliopsida)

꽃
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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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상위 분류군의 특징

1) 나자식물문: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겉씨식물)

2) 피자식물문: 씨앗이 과육에 싸여있는 식물(=속씨식물)

(1) 단자엽식물(외떡잎식물): 떡잎 한 장, 나란이맥, 수염뿌리

(2) 쌍자엽식물(쌍떡잎식물): 떡잎 두 장, 그물맥, 곧은뿌리

5. 주요 분류군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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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식물과의 특징

식물계는 여러 개의 문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그 숫자가 다르다. 요즘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Cronquist 체계에서는 6개의 문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전 세계 식물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종자식물 즉, 나자식물문과 피자식물문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1. 나자식물문

나자식물(겉씨식물)이 피자식물(속씨식물)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종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편, 나자식물문에 해당하는 과와 종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자식물문에 대해서는 각과에 포함되는 속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소철과 Cycad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소철

상록성이며 새 깃털모양의 큰

잎이 달린다. 꽃은

암수딴그루이다.

수그루                      암그루

2) 은행나무과 Ginkgo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은행나무

낙엽 교목으로 단지가 발달하고

부채 모양의 잎이 총생한다.

은행나무(Ginkgo biloba L.)

1종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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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xaceae 주목과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주목

상록 관목 또는 교목이며 잎은

선형이고 나선상으로

배열되거나 또는 대생한다.

대표적인 식물: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et Zucc.

4) 소나무과 Pinaeceae

상록 또는 낙엽성으로 대부분 교목이지만 관목도 있다. 잎은 침형이며 나선상으로 배열

된다. 솔방울(구과)이 달리고 인편 하나에 종자가 2개씩 들어있다.

<소나무과내 각 속을 구분하는 검색표>

a. 잎은 속생, 호생 또는 총생한다

b. 잎은 속생 ------------------------------------------------ 소나무속

(Pinus)

b. 잎은 호생 또는 총생

c. 상록성 -------------------------------------- 개잎갈나무(Cedrus

deodara)

c. 낙엽성 ----------------------------------------------- 잎갈나무속

(Larix)

a. 잎은 가지 전면에 호생

d. 葉枕이 있고, 열매는 밑으로 처지며 익었을 때 실편이 안 떨어짐-- 가문비나무속

(Picea)

d. 엽침이 발달하지 않고 열매는 위로 향하며 익었을 때 실편이 떨어짐 -- 젓나무속

(Abies)

위의 각 속의 대표적인 수종은 아래와 같다.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Cedrus deodara Loudon

일본잎갈나무 Larix leptolepis (Siebold et Zucc.) Gordon

구상나무 Abies koreana Wilson

가문비나무 Picea jezoensis (Siebold et Zucc.) Carr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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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일본잎갈나무 개잎갈나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5) 낙우송과 Taxodi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메타세쿼이야

교목 또는 관목으로서 잎은

선형 또는 침형이며 상록 또는

낙엽성이다. 소나무과와

비슷하지만 열매의 인편 하나에

들어있는 종자의 수가 2-8개로

많다.

6)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상록성 관목 또는 교목으로서 잎은 짧은 침엽 또는 인엽으로 되어있으며 대생하거나 3개

씩 윤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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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백나무과내 각 속을 구분하는 검색표>

a. 구과는 벌어지고 목질이며 잎은 대생하고 소지는 편평

b. 구과의 실편은 기왓장처럼 포개지고 타원형 또는 난형 ----------- 측백나무속

(Thuja)

b. 구과의 실편은 섭합상으로 배열되고 구과는 원형 ----------- 편백속

(Chamaecyparis)

a. 열매는 장과처럼 생겼고 벌어지지 않고 실편은 육질이며 소지는 4각형

--------------------------------------------------------- 향나무속

(Juniperus)

측백나무과의 대표적인 수종은 다음과 같다.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L.

화백 Chamaecyparis pisifera (Siebold et Zucc.) Endler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측백나무 화백

향나무

2. 피자식물문-쌍자엽식물강

피자식물(속씨식물)은 꽃식물 또는 현화식물이라고도 불린다. 피자식물문은 쌍자엽식물

(쌍떡잎식물) 및 단자엽식물(외떡잎식물) 두 개의 강으로 나뉜다. 두 강의 차이점은 여러 가

지가 있으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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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

떡잎(자엽) 2개 1개

잎맥 그물맥(망상맥) 나란이맥(평행맥)

부름켜(형성층) 있음 없음

뿌리(근계) 곧은 뿌리(직근계) 수염뿌리(수근계)

표 2-1. 쌍자엽식물강과 단자엽식물강의 차이점

쌍자엽식물강 및 단자엽식물강의 각 아강을 나누는 데는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것이기 때

문에 몇몇 특징만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경우에도 해부학적

특징 등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어렵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식물과의 특징을 공부함으로써 식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목련과(Magnoli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함박꽃나무 주요 식물

크고 탐스러운 방사상칭 꽃이

피는 교목 또는 관목이며

수술과 암술이 모두 많다.

(1)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종류: 백목련, 자목련

(2) 잎이 꽃보다 먼저 나오는

종류: 함박꽃나무, 일본목련

2) 녹나무과(Laur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생강나무

방향성 교목 또는 관목으로

꽃은 작고 미분화되었으며

수술이 3개씩 여러 둘레로 있고

열매는 씨가 1개 들어있는

장과나 핵과이다.

3) 매자나무과(Berberid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매자나무 주요 식물

장상엽 초본 또는 복엽의 관목 당매자나무, 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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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즘나무과(Platan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양버즘나무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교목,

장상맥엽, 엽병 밑에 숨은 측아,

단성화가 모인 두상화서(작은

공 모양).

5) 느릅나무과(Ulm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느릅나무 주요 식물

교목 또는 관목, 의저엽, 날개가

씨를 둘러싸는

열매(시과)(또는핵과, 견과)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6) 가래나무과(Jugland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가래나무 주요 식물

유이화서가 달린 교목,

우상복엽.

호두나무, 굴피나무,

중국굴피나무

7) 참나무과(=너도밤나무과)(Fag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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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대표적인 식물: 밤나무 주요 식물

유이화서가 달린 교목 또는

관목, 우상맥, 정아가 소지 끝에

무리지어 달린다. 컵 모양의

각두에 가려진 견과.

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8) 자작나무과(Betul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개박달나무 주요 식물

유이화서가 달린 교목, 단엽,

거치엽, 2심피 자방하위.

①자작나무속: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거제수나무

②오리나무속: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③서어나무속: 서어나무,

소사나무

④개암나무속: 난티잎개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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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란과(Paeoni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모란(목본), 작약(초본)

수술, 암술 다수, 가죽질의 꽃받

침이 숙존

10) 차나무과(The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동백나무 주요 식물

상록성, 5무리로 나뉘어진 수술. 노각나무, 차나무

11) 아욱과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무궁화

장상엽맥, 단체웅예(單體雄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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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버드나무과(Salic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버드나무 주요 식물

자웅이주, 유이화서, 퇴화된

꽃구조와 밀선, 털난 씨.

능수버들, 용버들, 갯버들

13) 진달래과(철쭉과)(Eric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진달래 주요 식물

가죽질의 잎, 종형 또는 호형인

꽃, 꽃잎의 2배수의 수술,

정상공개하는 약.

철쭉, 산철쭉

14) 감나무과(Eben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감나무

가죽질의 전연엽, 화판상생

웅예, 격벽으로 나뉜 자방실에

1-2개의 배주.

15) 때죽나무과(Styrac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때죽나무 주요 식물

꽃과 잎에 성상모, 자방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음.

쪽동백



64 성남의제21 환경활동가 양성교육

16) 장미과(Ros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해당화 주요 식물

탁엽이 있는 초본-교목,

5수성인 꽃(수술 제외), 화탁통

위에 나는 수술 다수, 이판화,

배유 거의 없음.

①조팝나무아과: 조팝나무,

공조팝나무,

②장미아과: 해당화, 찔레꽃

③앵도나무아과: 벚나무,

앵도나무, 매실나무

④능금아과: 명자나무, 모과나무

장미과는 4개의 아과로 구분한다.

1. 암술은 독립된 단심피, 자방상위

2. 암술은 2심피 이상.

3. 다수의 배주, 열매는 골돌과
----------------------------------조팝나무아과

3. 1개의 배주, 열매는 수과 또는 소핵과, 취과, 장미과 ------------------
장미아과

2. 암술은 1심피, 핵과 --------------------------------------------
앵도나무아과

1. 암술은 2~5개의 합생심피,자방하위, 열매는 이과 --------------------------
능금아과

17) 자귀나무과(Mimos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자귀나무

(1~)2회 우상 복엽, 화사(=수술

대)가 다수이며, 색깔을 띠고 길

게 늘어진다(예 :분홍, 노랑). 꽃

잎이 없다.

18) 콩과(Fab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아까시나무 주요 식물

호생하는 3출엽 또는 우상복엽,

접형화관, 하향개화, 협과,

양체웅예.

주엽나무, 등나무, 칡, 회화나무

19) 포도과(Vit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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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대표적인 식물: 포도 주요 식물

덩굴손이 있는 관목, 잎과

대생하는 화서, 수술은 꽃잎과

대생.

담쟁이덩굴

20) 단풍나무과(Acer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단풍나무 주요 식물

장상엽이 대생, 날개가 달린

1쌍의 분열과.

단풍나무, 당단풍, 중국단풍,

고로쇠나무, 신나무, 복자기,

21) 물푸레나무과(Ole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개나리 주요 식물

대생엽을 가진 관목이나 교목,

꽃잎 4장인 방사상칭 합판화관,

2수술이 화판상생, 2개의

합생심피 자방.

수수꽃다리, 물푸레나무,

이팝나무, 쥐똥나무, 미선나무

22) 인동과(Caprifoliaceae)

특  징 대표적인 식물: 인동 주요 식물

탁엽이 없는 대생엽인 목본,

4-5수성의 자방하위 합판화.

꼭두서니과와 혼동하기

쉽다(탁엽의 유무로 구별).

백당나무, 붉은병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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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도시 숲과 시민참여

김 인 호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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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숲해설체험하기 Ⅰ

은 행 자 연 관 찰 원

✱ 중원구 은행1동 1932-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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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l 위치 : 중원구 은행1동 1932-1번지 일대 (은행1동 사무소 위 구배수지)

l 면적 : 34,760㎡ (10,533평), 방문자센터 210,96㎡ (61평)

l 시공기간

‘00. 11. ~ ’01. 양묘장 기능 전환하여 관찰원 준공

‘02. 05 ~ ’02. 10 배수지 철거 및 관찰원 확장공사

‘02. 10. 30 은행자연관찰원 개장

‘03. 03. ~ ’03. 11 배수지주변 확장 보완 및 자연체험학습교실 운영

‘04. 04. 26 ~ ’04. 11. 24 은행자연관찰원 정비공사

‘04. 08. 04 ~ ’04. 11. 18 방문자센터 건립

l 시행청: 성남시 녹지과 조경팀, 공공근로 사업

l 식물보유 : 89종 2,317주, 

             관목 : 78종 13,689주, 초화류 : 209종 94,329본

2. 특징

은행자연관찰원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에 양묘장과 용도 폐기된 배

수지를 이용하여 재 활용공간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이곳 자연관찰원은 다양한 식물과 야생화, 곤츙류들이 서식하여 어린

이들에게 자연교육학습의 장으로, 인근주민들에게는 친숙한 자연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3. 은행자연관찰원 관람순서

1) 방문자센터 2) 온실 3) 미로관장 4) 관목원A 5) 철쭉원 6) 과수원 

7) 테마원 8) 들국화원 9) 억새원 10) 미나리아재비원 11) 기린초원 

12) 복합계절원A 13) 수생식물원 14) 고산성식물원 15) 나리원 16) 

식용식물원 17) 약용식물원 18) 복합계절원B 19) 관목원B 20) 야외공

연장 21) 생태연못 22) 허브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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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찾아오시는 길

> 버스로 오시는 경우

- 은행1동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도보5분) 일반버스 6번

- 오복슈퍼 정류장 하차 (도보10분) 일반버스 55, 90, 33, 33-1, 720

>지하철로 오실 경우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환승

> 자동차로 분당방향에서 오실 경우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 모란방면 -> 중앙로 -> 단대파출소4거리

에서 우회전 -> 은행공원길 -> 은행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 

은행자연관찰원

> 자동차로 성남에서 오실 경우

-중앙로 -> 단대파출소4거리에서 우회전 -> 은행공원길 ->은행1동주

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 은행자연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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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숲해설체험하기 Ⅱ

맹 산 
반 딧 불 이 
자 연 학 교

✱ 분당구 야탑동 산 117-2번지 등 3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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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숲해설체험하기 Ⅲ

남 한 산 성 
반 딧 불 이 학 교

✱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은 동경 127도 11분, 북위 37도 28분 지점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으며 성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시는 약 80%가 산이며 나머지 20%가 평야부에 속하는 경작지이다. 

높고 낮은 산이 많으며 좁고 긴 하천이 한강을 향하여 북 또는 북동쪽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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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의 자연 환경 

-남미경(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남한산성은 주요 문화유산과 많은 역사적 유적지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곳이다. 남한산성
은 빼어난 산세와 수려한 풍치를 제공하면서 주변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탐방객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2008년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에서 실시한 ‘남한산성 생물상 생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
면 단지 두지역에서만(남문~수어장대/현절사~옥정사지)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도 초본 
50과 173종, 목본 37과 89종, 곤충 7목 78종, 조류 3목 9과 28종의 생물상이 조사 관찰 
되었다. 남한산성의 전체면적이 528.459㎡로 봤을 때 턱 없이 좁은 지역이지만 다양한 종
과 상당수의 개체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의 식생을 열거한다면 그 다양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한산성의 초,목본
특히 남한산성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노송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장소이
기도 하다. 수도권 최대의 자연 소나무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군집은 전체 식생면적 중 19.07%에 이르며 면적으로 보면 약 72ha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소나무의 연령은 70∼90년생이고 수어장대-서문-북문에서, 행궁터-숭렬전-연무관-현절
사로 에워 싸여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소나무 숲은 일제시대에 마을 주민 3백3명이 국유림을 불하 받은 후 벌체를 금지하는 금림
조합을 만들어 보호한 덕택에 살아남은 유산이다.

소나무 군락지를 제외한 나머지 목본의 분포 면적을 보면 남한산성 식생면적의 40.05%가 
신갈나무군집이고, 신갈나무를 우종으로 하는 신갈나무-굴참나무군집, 신갈나무-서어나무
군집, 신갈나무-소나무군집을 모두 합치면 46.7%에 이른다.

숲의 생태적 천이과정 단계에서 보면 소나무군집의 단계를 넘어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
집, 물푸레나무군집, 최극상림인 서어나무군집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초본의 경우 권역 내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호랑버들을 비롯한 다릅나무, 서울
제비꽃, 분취, 병꽃나무 등 5종이고,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는 장억새, 꽃
창포, 태백제비꽃의 3종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희귀식물로는 병아리풀과 성곽이나 암벽 등
에 부시깃고사리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단풍이 고운 우리나라 자생식물에는 산딸나무를 비롯하여 쪽
동백, 때죽나무, 생강나무, 병꽃나무, 붉은병꽃나무, 당단풍, 복자기 같은 나무와 구절초를 
비롯한 동자꽃, 패랭이꽃, 꽃향유, 자주쓴풀, 감국, 할미꽃 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풀들이 
확인 되고 있다. 특히 얼레지 군락지와 피나물군락지도 발견 되고 있어 야생화 마니아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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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부채 ▲복수초

▲할미꽃 ▲족두리풀

▲솜방망이 ▲둥굴레

□반딧불이 서식지
이렇듯 다양한 초본과 목본의 보고인 남한산성에는 이를 먹이로 삼거나 서식지로 이용하는 
다양한 곤충과 새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남한산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딧불이’ 이다. 성남 지역에서 적지 않게 반
딧불이 서식지가 발견되고 있는데 남한산성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반딧불이의 종류 중 애
반디, 파파리반디, 늦반디가 나타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물
론 여러 가지 훼손행위로 인해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지만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지표
종인 ‘반딧불이’의 서식은 남한산성이 어느정도로 청청한 지역인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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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남한산성 반딧불이 학교』 전 화 번 호 031-759-2733
사         진

       남한산성 가족 숲속 여행     제3회 남한산성 반딧불이 축제

소        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근거지로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

육을 통해 남한산성의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열

린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생태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는

자연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남

한산성을 이러한 상황에서 지켜내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활동을 합니다.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열린 자연환경 생태문화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며 남한산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남한산성 반딧불이 축제 (매년 6월 실시/총5회 실시)
   ● 남한산성 반딧불이 지킴이단 활동
   ● 생태안내자 양성교육(기초교육, 심화교육 후 생태안내자로 활동)
   ● 남한산성 가족 숲속 걷기대회
   ● 생생 숲여행 (유치원, 초등학교 통합반 대상 숲체험)

 cafe.daum.net/nsfir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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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숲교육 프로그램 
기 획 의 실 제

윤 수 진

✱ 성남의제21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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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시 청 둘 레 길 
생태지도 만들기

윤 수 진

✱ 성남의제21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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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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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752-2010 FAX 031-751-2110

www.snag21.or.kr snag21@chol.com


